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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민중의 모든 분노를 결집해

6.29 호시노 전국집회의 성공을

전쟁과 개헌의 아베（安倍）정권에 대해 분노가 폭팔

오키나와（沖縄）"복귀"42년 5월 15일 아베（安倍）수상은 집단적 자위권을 자기멋대로 해석한 개헌으로 밀고

나갈 것을 명시했습니다. 세계공황이 한층더 깊어지는 가운데 아베（安倍）정권은 파탄한 신자유주의에

매달려 헌법개악과 침략전쟁의 길을 열심히 돌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80 년대의 국철분할.민영화로 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가 공격한 결과 외주화.비정규직화가 넘쳐나

과로사로 많은 목숨이 빼앗겨 가고 있습니다. 과반수가 비정규직인 청년 노동자는 "살게 해 달라!"라는

분노를 폭팔 시키고 있습니다. 14 시간이나 야간에 혼자서 노동을 하도록 시키고 있는"스키야"에서 일하는

청년노동자는 드디어 노조를 결집해 파업에 들어 갔습니다. 노동자가 투쟁하는 조합을 만들어 단결해서

싸우면 아베（安倍）정권을 쓰러트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이세상에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

씨를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월호사고 터키에서는 탄광사고에 대해 항의데모와 파업이 폭팔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노동자

인민이 굶주림과 괴로움과 전쟁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국철 미토（水戸）동력차 노동조합은 승무원에게 피폭노동을 강요하고 주민에 대해 고선량지역에 돌아올

것을 강요하는 죠우반센（常磐線）의 타츠타（竜田）역 연장저지를 위해 5월 10일에 이어 30~31일 파업을 궐기

했습니다. 국철 미토（水戸）동력차 노동조합이 호소한 5.31 이와키 시내 데모에는 520 명이 모여 우리들도

전력으로 싸웠습니다. 방사선 관리구역보다 높은 고선량 지역에 살 것을 강요 당하고 있는 후쿠시마（福島）

의 분노와 하나가된 노동조합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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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 명의 분노를 서명에 모아 모든 증거개시 운동의 승리로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를 되찾을 때가 왔습니다. 노동조합의 투쟁을 주축으로 모든 노동자 인민의

분노를 총집결시켜 요번 여름에서 가을에 호시노씨 해방을 향해 싸우자. 6.29 호시노 전국집회부터 백

만명의 서명을 모으는 투쟁을 개시하자.

하카마다（袴田）사건을 비롯해 여러가지 재심사건에서 검찰관이 무죄의 증거를 숨긴채로 몇 십년 동안이나

형무소에 가두고 있는 사실이 명백해져 엄청난 인원의 노동자 민중이 분노를 폭팔시키고 있습니다. 증거는

검찰의 소유품이 아닙니다. 진실을 원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검찰관이 숨기고 보관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시켜 검찰.경찰에 의한"홍술조서"의 날조를 파헤쳐 호시노씨의 무죄를 전면적으로 명백하게

하자.

『사랑과 혁명』은 광범위한 노동자 민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키나와（沖縄）투쟁을 싸워 그

보복으로서 날조당해 무기징역에 굴복하지 않고 옥중 39 년을 싸우는 호시노씨에게 감동해 함께 싸우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모든 증거개시의 서명으로서 모으자.

정세는 나날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리에 직장.조합에 학원에 전국 도처에서 대담하게 서명을 모으자.

호시노회화전은 서명운동을 조직하는 큰 힘이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을 결집해서 6 월 29 일 전국에서

우에노（上野）공원에 집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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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싸우는 노동조합을 복권해 호시노 후미아키 씨를 탈환하자!

합동.일반노동조합 전국협의회 스즈키（鈴木）콘크리트공업분회 서기장

요시모토 노부유키（吉本 伸幸）

부당해고 철회의 승리판결을 쟁취하다

우리들의 노동조합 스즈키（鈴木）콘크리트공업분회（스즈콘 분회）는 삼개월 고용의 비정규노동자.레미콘

운전수가 직장에서 단결해서 일어나 7 칠월달에 결성 6 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회사가 스즈콘 분회에

대해 해왔던 노동조합 파괴공격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노동행위（불이익취급.지배개입등）해고공격 권리침해

등등은 여기서 쓸수 없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은 이 공격에 대해 한사람도 지지 않았다. 반대로"이런 빌어먹을 행위를 어떻게 용서하냐"

"절대로 우리들은 지지 않는다" "철저하게 회사를 혼내 주고 만다. 박살을 내 준다"며 분노가 배로

늘어갔습니다. 회사가 꾀한 분단과 돈을 써가며 담당 단체를 이용해 단결 파괴를 가루가 되도록 분쇄해

직장에 제 2 의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6 년간의 직장투쟁에서 조합원 다섯명이 해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2011년 12월의 조합임원 세명에게 내려진 해고 공격에 대해 드디어 2014년 4월 16일 토우쿄우

（東京）지방재판소에서 부당한 해고의 철회 판결을 쟁취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조합을 만들어 승리했다

우리들 스즈키（鈴木）콘크리트공업분회 해고 철회의 승리는 직장투쟁의 승리입니다. 비정규직화 삼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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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레미콘차 운전수라도 단결해서 직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하면 권리를 인정시켜 부당한

해고도 철회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세계 사회에 제시했습니다. 이 승리는 국철 1047 명 해고

철회 운동에서 국철 치바（千葉）동력차 노동조합이 작년（2013년）9월 25일 토우쿄우（東京）고등재판소에서

국철분할.민영화에 의한 해고（JR불채용）이 부당한 노동행위인 것을 인정시킨 투쟁과 하나가 된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의 JR 체제는 JR 홋카이도（北海道）안전파괴의 위기 JR 히가시니혼（東日本）가와사키（川

崎）역 전철충돌.뒤집어지는 사고나 당국체제의 파탄이 제시하듯이 바야흐로 전면적으로 붕괴가 시작되어

사멸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국철（ JR）뿐이 아니라 교육 우편 자치단체 의료 개호복지 건설 교통운수

외식산업등등 산업별과 사회 전체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파탄이 명백해져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스즈키（鈴木）콘크리트공업분회는 그 선두에서 싸우고 조직확대와 노동조합의 복권에 몰두합니다.

직장에서는 회사가 도망을 다녀서 기일이 정해지지 못했던 제 18회 단체교섭이 6월달에 열렸습니다. 그동안

직장사무소에 스즈콘 분회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서면이 게시되었습니다. "조합 간부임원（실명이 기재되어

있다 ） 세명이 회사앞에서 발언하는 내용등 유언.풍설등에 현혹되지 말고 종업원은 일에 전념해

주십시요"라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이 서면 자체를 사무소에 붙인 것은 정당하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조합무시.부당노동행위 바로 그것 입니다. "발버둥치지 말고 이제 포기해"하고 말하고 싶다.

모든 증거개시야말로 승리의 열쇠다!

단체교섭도 직장투쟁도 실로 즐거운 일입니다. 회사의 허둥지둥 동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스즈키（鈴木）

콘크리트공업분회가 직장에서 투쟁을 전진시키면 동료 노동자가 싱글벙글합니다. 스즈콘 분회의 제 2 단계

투쟁은"원직 복귀"입니다. 직장 통체로 조직화 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스즈콘 분회의 형제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 거리에서 민드는 노동자.청년.학생의 조직화 입니다.

직장투쟁을 철저하게 싸우는 것이 옥중 39 년간 불굴의 의지로 투쟁하는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를

탈환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는 단결해서 노동조합으로서 싸워 신자유주의의

아베（安倍）정권을 타도해 파탄하고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를 뒤엎어 우리들의 손으로 사회를 되찾아

갑시다.

우리들 스즈키（鈴木）콘크리트공업분회는 투쟁한다! 노동조합은 싸우면 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호시노

후미아키（星野 文昭）씨를 노동조합의 힘으로 탈환한다! 모든 증거개시야말로 승리의 열쇠다! 6.8 국철투쟁

전국집회에 "JR 체제 타도 혁명승리"를 내걸고 조직확대를 걸고 단호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철저하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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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쿠시마（徳島）면회일기 호시노 아키코（星野 暁子）

『사랑과 혁명』에서 우리들의 삶이 받아들여졌다

5 월 12 일 비. 후미아키는 언제나 입던 면회용의 옷이 아닌 감방에서 입고 있는 옅은 청녹색의 상하의를

입고 나왔다. "막 목욕하고 나왔어"라며 상쾌한 모습이었다. 이날은『사랑과 혁명』의 출판기념호로서 내보낸

『옥사의 벽을 넘어서』22호의 감상을 들었다.

"『사랑과 혁명』을 읽고 우리들의 투쟁 내용도 전해져서 우리들의 삶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기의 삶으로

호응한다는 내용이 많아졌다"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후미아키는 타이라 오사무（平良 修）씨 츠지카와

신이치（辻川 慎一）씨를 비롯해 한사람 한사람의 문장을 읽은 감상을 전해줬다. "코타케（小竹）운수의 노자와

（野沢）씨 츠치야（土屋）씨가 써준 것도 기뻐"라고 나도 말하며 이날의 면회를 마쳤다.

5월 13일 맑음. 운전사인 야마카와（山川）씨가 금지된 생화의 머리띠나 코르사주대신 A4사이즈의 작약（芍

薬）사진을 가져와서 그걸 보면서 면회를 했다.

나카소네（仲宗根）군에게 대한 메시지

이날은 5월 17일부터 올해도 방문할 예정인 오키나와（沖縄）에서 고용해지 해고와 싸우는 일본 IBM비지니스

서비스 노동조합의 나키소네 미츠히로（仲宗根 光洋）군에게 후미아키로부터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적었습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세계 공통적으로 1%의 돈벌이를 위해 지출 삭감 그에 따라 해고를 하고 비정규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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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고 강제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시켜 장시간노동 과로사를 강요하고 있다. 선진국이던 후진국이던

세계 공통의 공격이 되었다. 그중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믿고 일어선 나카소네（仲宗根）군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의 선두에 서있다. 세계의 같은 처지에 있는 노동자에게 함께 싸워 승리해 나가자는 것을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자신을 가지고 싸우자. 또한 그것이 개헌.전쟁.오키나와（沖縄）기지의 강화를

저지하는 제일 선두에 해당되는 투쟁인 것을 확신하고 노력하자"이 메시지는 17 일의 오키나와（沖縄）

집회에서 내가 읽어 나카소네（仲宗根）군을 비롯해 오키나와（沖縄）의 벗들에게 대한 소중한 선물이 되었다.

린.스튜어트에게 감동

미국의 정치범 린.스튜어트로 부터 6.29 호시노 전국집회에 멋진 비디오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후미아키에게도 전했다. 후미아키는 매우 기뻐하며 "（후미아키에게）『같은 혼을 가진 형제』라고 말해준 것에

감동했어. 답장을 보냈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아베（安倍）정권하에서 전쟁을 위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묵인하면 위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않다. 일본의 노동자 민중은 아카가미（赤紙 1945 년 이전의 징집영장）하나로 전쟁터로 보내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실감이 틀리다. 아베（安倍）가 뭐라 말하던 아베（安倍）의 공격이 노동자 민중을 고통을

강요한다. 그런게 보이는 것이 커. 그것을 분노로 바꿔 폭팔시켜 나간다"며 후미아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5 월 14 일 이날은 건강에 대해 중심적으로 이야기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하루 30 분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일주일에 2~3 번 이라고 한다. 조깅이나 탁구를 하고 있다. 비오는 날이나 목욕하는 날은 공장의 빈

공간에서 스트레칭이나 근육 트레이닝을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방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일이 적어서 말이야. 저체온. 알레르기 부정맥등이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라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그림은 이번에는 면회에 맞추지 못했다. 과일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나중에 택배로 받기로 했다.

"체르노빌의 모자의 그림 시코쿠칸쿠（四国管区）의 전시회에 출품한 것이 삼년이 지나서 돌아왔서. 좋은

그림이야. 가필해서 9 월달 까지 아키코에게 전해주고 싶어. 전시회에서 1 위가 되면 출품을 중지하고 달력

제작에 중점을 둘 생각이야. 호락호락하게 1 위가 되기는 어렵지만 말이야. 선고하는 사람의 좋아하는

스타일도 있어서 말이야." "지금의 기후가 제일 좋아. 이상태가 계속되었으면 좋은데. 오늘도 탁구를 하고

왔어"

면회는 4 월달 부터 한달에 다섯번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약의 관계상으로 실현되는 것은 7 월달 부터야.

다음달은 네번 면회할 예정이다.


